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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increasing public concerns on sustainability in construction industry around the world, a variety of 

standards for sustainable construction have been developed and implemented. However, most of the them focuses 

operation and maintenance phases and do not have been approached integrally in terms of all construction phases. 

Especially, considering the quantities of environmental loads occurred intensively at the construction phases, it 

should not be overlooked.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duct primary management works for 

reduction of the potential  environmental loads at the construction phases. In order to assess them quantitatively, 

we conduct a survey from professionals who are in the relevant fields and analyze these data using Fuzzy-AHP.

2008년 미국 건설산업연구원(CII)에서 발표한 Emerging Trends Research에 따르면 향후 3~5년 내에 건설산업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는 동인요소 중 하나로 지속가능성(Sustainable)을 지목하였다.
1)
 이와같이 전(全) 세계적으로 건설산업과 환경에 대한 관계가 핵

심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LEED, BREEAM과 같은 친환경인증제도와 세부 지침(Guideline)의 도입을 통해 친환경 건축물 구현에 힘쓰고 

있다. 국내에서도 관련 법 제정, KGBCC와 같은 친환경인증제도를 통해 친환경 건축을 장려하고 있으나, 대부분 유지관리 및 운영단계에 

집중되어 있어 건축물 전 생애주기 관점에서 통합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특히, 시공단계에서 공사기간 중 집중적으로 발생하

는 비산먼지, 유해가스, 소음 및 진동, 폐기물과 같은 환경부하 요인의 발생량을 고려했을 때, 반드시 환경관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과되고 있는 실정이다.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축시공단계에서 발생가능한 환경부하 요인의 저감을 위한 관리공종 항목을 

분류하고, 이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주요 관리공종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건축시공단계에서 발생가능한 환경부하 요인의 저감을 위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주요공종 및 세부공종 항목은 건축공사 수량산출기준 

지침서(국토교통부, 2007)와 건설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2007), 건설공사 표준품셈(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3)에 근거하여 분류

하였다. 공종 분류기준 및 명칭이 상이한 경우 지침 및 시방서에 명기된 것을 우선하였다. 그 결과 총 20개의 공종으로 분류 되었으며, 

그 중 시공단계에서 단기간 환경부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4개 공종인 토공사, 지정 및 기초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에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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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된 주요공종 및 세부공종에 대한 중요도와 우선순위는 Chang et al.(1998)이 제안한 퍼지-계층분석기법(Extent Analysis 

Method on Fuzzy AHP)을 적용하여 평가하였다. 이는 응답의 모호성과 불확실성까지 체계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하여 모형화 할 

수 있는 방법론이다. 이를 위해 국내 건설현장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방문과 전자메일을 통해 총 7부의 설문

지를 회수하였으며, 응답자의 평균 업무경력은 5.2년이다. 설문지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 분석을 위해 MS Excel 2012를 사용하였으며, 

언어값(Linguistic Values)으로 제시된 5점 척도에 대한 이원비교 응답값을 삼각퍼지수(Fuzzy Number)로 변환하고, 속성가중치 및 확

률도, 정규화를 통해 최종적으로 중요도 값을 도출하였다.

주요공종과 세부공종별 중요도 및 우선순위 도출 결과를 정리하면 과 같다. 주요공종에서는 A 토공사의 가중치 값이 0.7330으로 

건축시공단계 환경부하 저감을 위해 우선 관리되어야 하는 공종으로 도출되었다. 세부공종에서는 A03 암반굴착공사(0.4284) , 

A02터파기/메우기공사(0.4120)  순으로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전체 가중치의 합을 1로 가정하여 각 항목별 가중치를 환산한 결과 

A03 암반굴착공사', 'A02 터파기/되메우기공사, B01 연약지반공사 순으로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이와 같이 시공단계의 환경부하 저감을 

위한 주요 관리공종을 중요도에 기준하여 도출함으로써 향후 친환경 건축물 구현 시 시공단계에서 관리방안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의 현실적 실행방안을 위해서는 각 공종별 세부공종에 따른 세부지침서 등이 개발되어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시공단계에서 발생가능한 환경부하 요인을 저감하기 위해 주요 관리되어야 하는 공종을 퍼지-계층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정량

적으로 평가하였다. 향후 본 연구의 결과는 친환경 건축물 구현을 위한 관리방안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현실적 실행방안을 위한 

세부지침서를 개발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계산과정의 복잡성으로 인해 일관성지수를 판단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추후 설문 시 평가항목에 별도의 응답확신도를 표시하여 가중치를 평가하는 등의 추가적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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